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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안티클라스틱(Anticlastic Raising) 기법을 활용한 <식물 생장 이미지
의 장신구 연구>는 연구자의 안티클라스틱 기법에 대한 관심이 연구의
동기가 되었다. 안티클라스틱 기법을 이용한 판금 작업, 그리고 이 판금
기법을 활용하여 식물의 생장 이미지를 모티브로 한 장신구를 제작하는
것이 연구 목적이다.
안티클라스틱 판금 기법을 사용하여 완성된 작품의 형태는 식물의 줄
기가 생장하는 이미지와 유사하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안티클라스
틱 기법을 활용하여 식물의 각기 다른 기관이 생장하는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기존의 안티클라스틱 기법은 단순
히 선형 구조의 형태에 국한되어 사용되었기 때문에 면과 선이 공존하며
율동감을 나타내는 다양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따라서 기존의 안
티클라스틱 기법이 표현할 수 있는 식물 줄기 형태와 더불어, 면의 요소
가 있는 식물의 잎과 개화 등의 생동감 있는 식물의 모습을 모티브로 하
여 형태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주제인 ‘식물 생장 이미지의 장신구 연구’를 효과적으로 설
명하기 위해 기존에 존재하는 안티클라스틱 기법의 다양한 형태와 식물
의 형태가 가지는 유사한 점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연구자는 기존에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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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하는 안티클라스틱 기법의 형태를 기본으로 하되, 연구자가 변형한 또
다른 방식을 적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식물의 생장에 따른 형태는
기하학적이지 않은 곡률성을 가지고 있다. 안티클라스틱 기법 또한 다양
한 곡률을 가진 성형 도구를 사용하기 때문에 형태적으로 식물의 기관이
생장하는 모습과 유사하다. 따라서 이러한 유사점을 바탕으로 안티클라
스틱 기법을 활용한 ‘식물 생장 이미지의 장신구 연구’는 식물의 형태를
응용하여 다양한 형태로 성형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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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들어가는 말
본 연구는 안티클라스틱 기법(Anticlastic Raising)1)을 이용한 판금작
업, 그리고 이러한 판금기법을 활용하여 식물의 생장이미지를 모티브로
한 장신구를 제작하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안티클라스틱 기법에 대한
관심이 연구의 동기가 되었다. [도판 1]의 작업을 진행하면서 안티클라
스틱 판금 기법을 사용하여 완성된 작품과 식물의 줄기가 생장하는 모습
이 형태적으로 유사하다는 점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와 같은 생각으로부
터 안티클라스틱 기법을 활용하여 식물의 각기 다른 기관이 생장하는 모
습을 표현할 수도 있겠다는 가능성을 보게 되었다.
연구동기 1, 황동, 옻칠, 연구동기 2, 92.5 은,
70×75×35, 68×80×82mm, 2014 25×65×40mm, 2014
[도판 1] 연구동기 1과 연구동기 2
하지만, 기존의 안티클라스틱 기법은 단순히 선(bar)형 구조의 형태에
국한되어 있고, 큰 면에서부터 얇은 선의 형태로 이어지는 작품들이 간
혹 있지만, 한 형태에서 면의 요소가 공존하며 율동감을 나타내는 사례
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이점에 주목하여 선적 요소와 면의 요소가 존재
하는 형태를 연구하였다. 이로써, 기존에 진행되어 왔던 안티클라스틱 기
법을 확장하여 형태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시도를 해볼 수 있었다.
1) 안티클라스틱 (Anticlastic Raising): 네 방향 중 한 면과 반대 방향의 다른 한 면은
위로, 나머지 두 면은 아래로 향하도록 성형 하는 기법이다. Michael Good, Metals
Technic, BRYNMORGEN PRESS, 1992, 29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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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작품 제작에 앞서 안티클라스틱 기법에는 채널(channel)·할로우
(hollow)·헬리코이드(helicoid)방식, 뫼비우스의 띠(möbius strip)방식, 원
(circle)·정방형(square)방식, 안티클라스틱 기법의 성형 도구인 싸인곡선
형 모루(sinusoidal stake)의 가로축 곡선(axial curve) 강조 방식으로 구
분 지을 수 있는 다양한 성형 방법이 있음을 알아보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방식을 활용하여 표현할 수 있는 형태와 식물의 형태가 가지는 유
사점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작품 연구는 식물의 잎, 줄기 그리고 개화의 생장이미지를
바탕으로, 표면적이 좁고 긴 외떡잎식물2)의 잎, 쌍떡잎식물3)의 잎차례4)
와 생장점에 의해 가지가 세 갈래, 네 갈래로 분화되는 줄기, 다른 식물
줄기에 의지하며 엉켜 올라가는 덩굴식물의 줄기, 그리고 여러 갈래로
나누어진 갈래꽃, 하나의 잎으로 이루어진 통꽃 등을 모티브로 한 작품
들을 제작하였다.
2)「외떡잎식물(monocotyledoneae)」: 종자식물의 씨앗 속에 들어있는 배(胚)에서 처음
으로 형성된 떡잎이 한 개인 식물로, 단자엽식물(單子葉植物)이라고도 한다. 이들의
잎은 가늘고 면적이 좁으며 잎자루가 없고 나란히맥을 가지고 있다. 두산세계대백과
사전, 두산동아, 1997
3)「쌍떡잎식물(dicotyledoneae)」: 씨앗의 배에서 처음 나오는 떡잎이 두 장인 식물로
쌍자엽식물(雙子葉植物)이라고도 하며 떡잎이 한 개인 외떡잎식물과 구분된다. 쌍떡
잎식물은 대체로 잎이 넓고 그물맥으로 되어 있다. 두산세계대백과사전, 두산동아,
1997
4)「잎차례(phyllotaxis)」: 줄기에 대한 잎의 배열 방식으로 엽서라고도 한다. 두산세계
대백과사전, 두산동아,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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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안티클라스틱 기법과 식물의 생장이미지
1. 안티클라스틱 기법
안티클라스틱 형태는 원래 수학적으로 존재하는 형태이다. 이전에는 흔
히 레이징(raising)5)이라고 일컬어지며, 신클라스틱(Synclastic Raising)6)
과 동일한 개념으로 무언가를 담을 수 있는 컵이나 그릇 모양의 판금 성
형의 형태가 일반적이었다. 안티클라스틱 형태는 문이나 뚜껑의 손잡이
등을 성형하기 위해 사용되기도 하였으나 널리 사용되었던 판금 성형 방
식은 아니었다.7) 현대 금속공예에서 안티클라스틱 기법은 금속공예가 하
이키 세파(Heikki Seppa)8)와 마이클 굿(Michael Good)9)에 의해서 형태
적으로 다양한 시도와 연구가 진행되었다.
금속공예에서 안티클라스틱 기법은 네 방향 중 한 면과 반대 방향의
다른 한 면은 위로, 나머지 두 면은 아래로 향하도록 성형하는 기법이다.
[도판 2]에서처럼 안티클라스틱 기법은 말의 안장 모양과 같은 형태를
가지게 된다.10)
5) 올리기(raising) 기법을 말한다. 올리기 기법은 금속원판을 쳐올려 벽면을 만들면서 볼륨
을 만들어 주는 기법이다. 특히, 곡선적인 형태의 기형을 성형하는 데 적합하다. 전용일,
『금속공예기법』, 디자인하우스, 1994, 120p
6) 신클라스틱(Synclastic Raising)은 모든 면에서 한 방향으로 망치질해서 사방이 모두 한
방향을 향하게 하는 기법이다. 형태적으로 안티클라스틱과 반대되는 요소를 가진다.
Michael Good, Metals Technic, BRYNMORGEN PRESS, 1992, 29p
7) Michael Good, Metals Technic, BRYNMORGEN PRESS, 1992, 29p
8) 하이키 세파 (Heikki Seppa , 1927 –2010, 핀란드 출생,미국인): 금속공예가이며 교육
자이자 저술가이다. 1941년에 헬싱키의 금세공 학교에서 금속 공예를 공부했다. 교육자
로서 루이빌(KY)(1960-1965), 워싱턴 대학에서 1965년부터 1992년 은퇴할 때까지 교수
로 재직했다, 위키피디아「하이키세파(HeikkiSeppa)」,
https://en.wikipedia.org/wiki/Heikki_Seppa
9) 마이클 굿(Michael Good, 1940년대~, 미국): 50년대 후반에 뉴욕에서 함께 일하던 조각
가에 의해 기초적인 금속 가공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다. 1977년 하이키 세파(Heikki
Seppa)와 함께한 워크샵에서 하이키 세파는 컴파운드 커브를 금속 시트(안장 형태)에
넣는 초기 기법을 보여주었다. 마이클 굿은 그 과정에 매료되었고, 커브를 튜브로 계속
형성하는 방법을 알아냈다. 이것은 지금 알려진 유명한 안티클라스틱 기법을 사용하여
장신구를 제작하는 방법의 토대를 마련했다, Michael Good Designer Jewelry and Art
Gallery, “Anticlastic Michael Good”, http://michaelgood.com/about_michael.php
10) AURHELION FORMS IN METAL, “Anticlastic”,
http://www.aurhelion.net/research/ac.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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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ticlastic Synclastic
[도판 2] 안티클라스틱과 신클라스틱의 형태11)
  
[도판 3] 안티클라스틱에 사용되는 모루와 성형 방법12)
일반적으로, 안티클라스틱 기법을 사용할 때에는, [도판 3]의 싸인곡선
형 모루(sinusoidal stake)13)라고 불리는 구불구불한 형태의 모루를 사용
한다. ‘sinusoidal stake’는 가로축 곡선인 ‘axial curve’14)와 세로축 곡선
인 ‘generator curve’15)에 다양한 곡률을 가지고 있다. 금속판을 원하는
곡률을 가진 부분에 대고 판금 성형한다.
11) Membrane Structures-Tensile Surface Structures, “Anticlastic”,
https://membranestructures.wordpress.com/2015/01/08/
membrane-structures-lectures-and-workshop/
12) Michael Good, Metals Technic, BRYNMORGEN PRESS, 1992, 31p
Michael Good Designer Jewelry and Art Gallery, “Anticlastic Michael Good”,
http://www.michaelgood.com/
13) sinusoidal stake(싸인곡선형 모루: 싸인(sine) 곡선 형태로 변하는 모루): 일반적으
로 철, 나무,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고, 안티클라스틱 형태를 성형하기 위해 사용
된다. ‘sinusoidal’ 용어는 ‘wavy(물결모양의), 구불구불한(winding)’를 뜻하는 라틴어
에서 유래하였다.
Metals Technic, Michael Good, BRYNMORGEN PRESS, 1992, 30p
14) axial curve: 모루의 가로축을 따라 반원에 가까운 곡률을 가지는 가상의 곡선을 말
한다, Michael Good, Metals Technic, BRYNMORGEN PRESS, 1992, 30p
15) generator curve: 모루의 세로축을 따라 정원에 가까운 곡률을 가지는 가상의 곡선




평평한 면에서 3차원의 입체형태가 되는 많은 안티클라스틱 형태 중에
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도판 4]의 ‘채널(channel)’이라고 불리는 형태이
다. 이것은 너비가 좁고 길이가 긴 선(bar)형태의 금속판을 성형하여 만
든 선형 구조의 형태를 말한다. 채널 방식으로 성형한 금속판의 양쪽 끝
을 닫아서, 속이 비어 있는 원통 형태로 만드는 [도판 5]의 할로우
(hollow) 성형도 가능하다.
Chao-Hsien Kuo19), Sparkling Wind brooch no.1,
92.5 silver, 24K gold foil20)
[도판 4] 채널(channel)방식의 안티클라스틱 기법을 적용한 브로치
16) 채널(channel) 방식: 선(Bar)형태의 길이가 긴 금속판을 성형하여 만든 선형 구조
의 형태를 말하며, 가장 기본적인 안티클라스틱 기법의 성형 방법이다.
17) 할로우(hollow) 방식: 채널 방식으로 성형 후에 금속판의 양쪽 끝을 닫아서 속이 비
어 있는 원통 형태로 만드는 성형 방법이다.
18) 헬리코이드(helicoid) 방식: 채널 방식에서 가로축·세로축 곡선(axial·generator
curve)의 중심축을 바꿔가며 성형하여 나선형의 몸체를 가진 꽈배기 형태로 성형하
는 방식으로 마이클 굿(Michael Good)에 의해 개발되었다. AURHELION FORMS
IN METAL, “Anticlastic”, http://www.aurhelion.net/research/ac.htm
19) 차오-시엔 쿠오(Chao-Hsien Kuo): 핀란드에 거주하는 대만 출생의 여성 작가이다.
안티클라스틱기법을 사용하는 그녀의 작품은 핀란드의 자연 환경을 주된 모티브로
한다, CHAO-HSIEN KUO, “chao hsien kuo”, https://www.chao-hsienkuo.com/
20) CHAO-HSIEN KUO, “chao hsien kuo”, https://www.chao-hsienku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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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hael Good, 14k gold, earrings21)
[도판 5] 할로우(hollow) 방식의 안티클라스틱 기법을 적용한 귀걸이
[도판 6] a: 채널 b: 헬리코이드22)
다음으로 헬리코이드(helicoid) 방식의 안티클라스틱 기법을 살펴보면,
[도판 6]에서 보는 것과 같이 채널 방식에서 가로·세로축 곡선의 중심축
을 바꿔가며 성형하여 나선형의 몸체를 가진 꽈배기 형태로 만드는 방식
을 말한다. [도판 7]의 헬리코이드 방식은 마이클 굿에 의해 고안된 형
태로 채널 방식에서 변형되었다.
21) Michael Good Designer Jewelry and Art Gallery, “Michael Good Jewelry”,
http://www.michaelgood.com/
22) AURHELION FORMS IN METAL, “Anticlastic”,
http://www.aurhelion.net/research/ac.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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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hael Good, 14k gold, earrings23)
[도판 7] 채널(channel) 형태에서 변형된
헬리코이드(helicoid) 방식
1.2.뫼비우스의 띠(möbius strip)24) 방식
뫼비우스의 띠(möbius strip)의 개념을 활용하여 만들어진 형태도 존
재한다. 뫼비우스의 띠는 좁고 긴 직사각형을 180° 꼬아서 끝을 붙인 면
과 동일한 위상기하학적 성질을 가지는 곡면을 말한다. 독일의 수학자
A.F.뫼비우스가 처음으로 제시하였기 때문에 뫼비우스의 띠라고 한다.
제작방식은 [도판 8]와 같다. 직사각형 띠를 180° 꼬아서 점 A와 D, 점
B와 C가 만나도록 변 AB와 변 DC를 붙인다.25)
[도판 8] 뫼비우스의 띠 제작 방식26)
23) Michael Good Designer Jewelry and Art Gallery, “Michael Good Jewelry”,
http://www.michaelgood.com/
24) 뫼비우스의 띠(möbius strip) 방식: 독일의 수학자 뫼비우스가 발명한 ‘뫼비우스 띠’
만드는 방식을 차용하여 직사각형의 띠를 180도 꼬아서 안티클라스틱 형태를 성형하
는 방법이다. 벤자민 슈토르히(Benjamin Storch)는 이러한 형태에 관해 많은 연구를
진행하였다. AURHELION FORMS IN METAL, “Anticlastic”,
http://www.aurhelion.net/research/ac.htm
25) 뫼비우스의 띠(möbius strip), 두산세계대백과사전, 두산동아, 1997
26) 뫼비우스의 띠(möbius strip), 두산세계대백과사전, 두산동아,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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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티클라스틱 기법을 뫼비우스 띠의 구조를 활용한 형태로 성형할 경
우, [도판 9]와 같이 뫼비우스의 띠 형태 안에서 폭과 너비의 비율, 성형
이 진행되는 방향, 곡률의 정도가 다양하게 변화하는 모습을 표현할 수
있다. 때때로 돔(dome) 형태의 신클라스틱 부분이 포함될 수 있다. 이것
은 견본을 만드는 과정과 성형과정에서 세심한 계획이 요구된다.27)
[도판 9] 너비가 넓고 곡률의 변화가 있는 뫼비우스의 띠와
그것을 활용한 작품28)
1.3.원(circle)29)·정방형(square)30) 방식
안티클라스틱의 면 성형 방식으로 [도판 10]의 금속판을 정원으로 잘
라 성형하는 원(circle) 방식이 있다. 이것 또한 안티클라스틱 기법의 성
형 도구인 싸인곡선형 모루에서 가로축 곡선과 세로축 곡선을 사용하여
판금 성형할 수 있다.
27) AURHELION FORMS IN METAL, “Anticlastic”,
http://www.aurhelion.net/research/ac.htm
28) AURHELION FORMS IN METAL, “Anticlastic”,
http://www.aurhelion.net/research/ac.htm
29) 원(circle) 방식: 금속판을 정원으로 절단하여 안티클라스틱 형태 성형에 쓰이는 싸인
곡선형 모루(sinusoisal stake)의 가로축 곡선(axial curve)과 세로축 곡선(generator
curve)을 이용하여 성형한 형태이다. 대표적으로 마이클 굿(Michael Good)과 브라이
언 클라크(Brian Clarke)의 작품에서 이러한 방식을 찾아 볼 수 있다.
30) 정방형(square) 방식: 금속판을 정사각형으로 절단하여 안티클라스틱 형태 성형에 쓰이
는 싸인(sine)곡선형 모루(sinusoisal stake)의 가로축 곡선(axial curve)과 세로축 곡선
(generator curve)을 이용하여 성형한 형태이다. 대표적으로 마이클 굿(Michael Good)
과 브라이언 클라크(Brian Clarke)작품에서 이러한 방식을 찾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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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ian Clarke31), copper, enamel32)
[도판 10] 안티클라스틱 기법을 사용하여 정원의 금속판을
성형한 형태와 제작 방식33)
다음으로 정방형(square) 방식을 살펴보면, 정방형(正方形)은 변의 길
이와 내각의 크기가 모두 같은 사각형을 말하는데,34) 이러한 정사각형의
금속판을 판금 성형한 방식의 안티클라스틱 기법을 말한다. [도판 11]은
정사각형의 금속판을 안티클라스틱 기법의 도구인 싸인곡선형 모루를 사
용하여 판금 성형한 것이다.
    
         Michael Good, 14k gold35)
[도판 11] 안티클라스틱 기법을 사용하여 정사각형 금속판을
성형한 형태와 제작 방식 136)
31) 브라이언 클라크 (Brian Clarke, 아일랜드): 브라이언 클라크는 1973년부터 자신의 스
튜디오를 운영해온 아티스트이면서 금속공예가(Artist, Metalsmith)이다. 파리에서 금
속 제작 및 은세공 기술을 공부 한 브라이언은 안티클라스틱 기법을 사용하여 개인
작품 및 조각 작품을 만든다. BRIAN CLARKE School of silver smithing,
“Brian Clarke”, http://www.silversmithingworkshop.com/index.html
32) BRIAN CLARKE School of silversmithing, “Brian Clarke”,
http://www.silversmithingworkshop.com/BrianAnticlastic.html
33) BRIAN CLARKE School of silversmithing, “Brian Clarke”,
http://www.silversmithingworkshop.com/BrianAnticlastic.html
34)「정방형(square, 正方形)」, 두산세계대백과사전, 두산동아, 1997
35) Michael Good, “Michael Good jewelry”, http://www.michaelgood.com/
36) Bio Med Central, “Anticlastic form”,
https://tbiomed.biomedcentral.com/articles/10.1186/1742-4682-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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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와 같은 성형 법 이외에도 정사각형의 금속판을 성형 방향을 바꾸어
진행할 경우 [도판 12]와 같은 형태를 제작할 수 있다.
           
     Brian Clarke, Brass37)
[도판 12] 안티클라스틱 기법을 사용하여 정사각형 금속판을
성형한 형태와 제작 방식 238)
1.4. 싸인곡선형 모루(sinusoidal stake)의 가로축 곡선(axial curve)
강조 방식39)
앞서 언급한 안티클라스틱의 방식에 따른 분류 이외에도 싸인곡선형
모루의 가로축 곡선을 강조한 방식이 존재한다. 이것은 안티클라스틱 성
형 도구인 구불구불한 모루에서 수평 방향인 가로축의 곡률을 이용해서
성형하는 방식을 말한다. [도판 13]은 이와 같이 싸인곡선형 모루의 가
로축 곡선을 활용하여 만든 작품이다. 이러한 형태를 만드는 제작 과정
은 다음과 같다.
37) Brian Clarke 2011 Silversmithing Workshops, “Anticlastic raising”,
http://homepage.tinet.ie/~ybc/AnticlasticRaising.html#thumb
38) Brian Clarke 2011 Silversmithing Workshops, “Anticlastic raising”,
http://homepage.tinet.ie/~ybc/AnticlasticRaising.html#thumb
39) 싸인곡선형 모루(sinusoidal stake)의 가로축 곡선(axial curve)강조 방식: 안티클라
스틱 모루의 가로축의 곡률을 이용하여 성형하는 방식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마이클
굿 작품에서 이러한 방식을 찾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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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hael Good. copper, gold foil, enamel 40)
[도판 13] axial curve를 강조한 방식
<axial curve 강조 방식의 제작 과정>
①금속판을 반으로 접어 단조 한다.41)
40) Michael Good, “Michael Good jewelry”, http://www.michaelgood.com/
41) THERESA NGUYEN ARTIST SILVER SMITH, “fold formimg”,
http://www.theresanguyen.co.uk/gall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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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금속판이 단조될수록 동심원을 그리며 형태 변형이 된다.42)
③ 반으로 접은 판을 다시 펴서 싸인곡선형 모루의 가로축 곡선을 주로
사용하여 성형을 한다.43)
    
42) Sculptural Silver Jewellery Master Class, “fold forming”,
http://www.vannettaseecharran.com/london-courses/sculptural-jewellery-master-class
43) GEORGINA FRANKLIN, “georgina franklin”,
http://www.georginafranklin.co.uk/jewell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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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티클라스틱 기법과 유사한 식물의 생장 이미지
2.1. 채널·할로우·헬리코이드 방식과 줄기의 생장
덩굴 식물의 경우, 줄기가 위로 곧게 자랄 수 없어 이웃의 기둥을 의
지해 살아간다. 주변의 키 큰 식물에 둘러싸인 덩굴 식물은 광선을 향한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다, 따라서 덩굴 식물은 주변의 기둥이 될 만
한 버팀목에 줄기에 감고 올라가 충분한 광선과 생활공간을 확보한다.
곧게 설 수 없는 덩굴 줄기의 약점을, 키 큰 식물을 기둥으로 이용하는
생존전략으로 극복한 것이다.44) 이러한 덩굴 식물의 줄기는 [도판 14]
등나무 줄기와 같이 다른 키 큰 식물의 기둥에 감아 올라가면서 리드미
컬한 모습을 보인다. 채널과 할로우 방식의 안티클라스틱 기법 또한 긴
선의 리드미컬한 흐름을 만들어준다. 앞서 언급한 [도판 4] 채널 방식의
안티클라스틱 기법을 적용한 브로치와 [도판 5] 할로우 방식의 안티클라
스틱 기법을 적용한 귀걸이의 형태를 보면 덩굴 식물의 줄기 이미지와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선의 동세가 클수록 더 큰 리듬감이 생긴다.
[도판 14] 등나무 줄기45)
44) 이성규,『신비한 식물의 세계』, 대원사, 2016, 65p
45) “등나무”, http://blog.daum.net/kimcs5/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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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15] 정영관, 흐름·멈춤, 92.5 은, 670×700×600mm, 2004, 명보랑 갤러리
[도판 15] 정영관(1958~)의 작품은 선의 유기적인 흐름을 보여준다.
선은 여러 갈래로 뻗어나가다가 소멸한다. 이것은 마치 식물의 줄기가
생장하는 방식과도 유사하다. 식물 줄기의 생장방식은 굵은 중심부 줄기
의 생장점이 있는 곳에서 여러 갈래의 가지가 분할하며 뻗어나간다. 움
직이지 않고 고정되어 있는 자연물이지만, 마치 역동적인 흐름을 가진
것처럼 생장의 에너지를 보여준다. [도판 15] 촛대 또한 식물의 줄기가
여러 갈래로 뻗어나가는 듯한 에너지의 흐름과 함께, 궁극적으로 그 흐
름이 끝부분으로 갈수록 소멸하는 것을 형상화한다. 이 작품은 안티클라
스틱 기법 중 채널 방식으로 성형한 것으로, 긴 선형 구조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꼬아짐, 휘어짐의 반복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안티클라스틱 기
법 중 채널 방식은 식물 줄기의 생장 방식과 유사하며, 그 결과물 또한
외형적으로 유사한 속성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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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16] 김기미, [작품Ⅳ-1],
적동, 황화칼륨 착색, 에칭, 50×30×70cm46)
[도판 16]의 작품은 생명력을 중심으로 생성·성장해가는 생명을 표현
하였다. 김기미(1961~)는 생성·성장·변화, 그리고 다시 회귀·생성되는
순환적 생명관을 종자의 발아 과정을 통하여 형상화함으로써, 역동적 생
명력을 표현하고자 하였다.47) 이것은 식물의 씨앗이 발아하여 줄기와 뿌
리가 되고, 식물의 줄기와 뿌리가 땅에서 위로 뻗어 나오거나 땅 밑으로
성장하는 형상과 유사하다. 이와 같이 [도판 16]에서 식물의 줄기가 성
장하는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 안티클라스틱 기법 중 채널 방식을 활용하
였다. 채널 방식은 완성되었을 때 원통형의 긴 선 구조의 형상이 되기
때문에 식물의 기관 중 줄기 부분과 유사한 외형적 특징을 가진다. 특히,
길이가 길어질수록 휘어짐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고, 이러한 곡률의
변화는 율동과 리듬감을 느끼게 한다.
46) 김기미,「생장의 이미지 표현」, 서울대학교 디자인학부 금속공예전공, 석사학위논
문, 1990, 26p
47) 김기미,「생장의 이미지 표현」, 서울대학교 디자인학부 금속공예전공, 석사학위논
문, 1990, 19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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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도판 18]의 헬리코이드 방식으로 제작한 작품은 수세미 줄
기의 덩굴손 이미지와 유사하다. [도판 17]에서 수세미 줄기는 식물 줄
기 중에서도 얇은 풀줄기에 속한다. 여러 해를 사는 나무줄기는 짙은 갈
색을 띠고 단단한 반면에 풀줄기는 대개 한 해만 살고 죽는 풀이며 줄기
는 연해서 잘 휘어진다. 이러한 특징으로 풀줄기에 속하는 수세미 덩굴
줄기의 덩굴손48)은 수없이 많은 꼬임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꼬
임의 반복적인 요소는 율동감을 만들어낸다.
[도판 17] 수세미 덩굴손49)
Michael Good, copper, gold foil, enamel, earrings50)
[도판 18] 헬리코이드 방식
48)「덩굴손」: 넝쿨손과 같은 말이다. 식물의 가지나 잎이 실처럼 변하여 다른 물체를
감아 줄기를 지탱하는 가는 덩굴의 형태를 말한다. 두산세계대백과사전, 두산동아,
1997
49) 네이버 포토갤러리, “덩굴 식물”, http://photo.naver.com/view/2005092211172556033
50) Michael Good, “Michael Good jewelry”, http://www.michaelgoo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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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리코이드 방식은 나선형으로 꼬이는 정도에 따라 각기 다른 식물 기
관의 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다. 한 번만 꼬아서 표현할 수도 있고 여러
번 꼬아서 앞서 언급한 [도판 18]과 같은 선형 구조로 표현할 수도 있
다. 따라서 꼬임의 정도에 따라 연상되는 식물의 이미지가 각기 달라진
다.
Chao-Hsien Kuo,Flying Seeds collection,
92.5 silver, 24K gold foil.51)
[도판 19] 채널과 헬리코이드 방식을 함께 사용
[도판 19]의 작품은 채널과 헬리코이드 방식을 함께 사용하였고, 식물
의 줄기에 붙은 여러 개의 잎이 바람에 흩날리는 형상, 혹은 식물의 줄
기에서 갈래꽃이 여러 갈래로 개화한 형상과 닮아 있다. 이와 같이 헬리
코이드 방식을 한번만 꼬인 형태로 표현한다면, 식물의 잎이 피거나 꽃
이 개화하는 모습 등의 성형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헬리코이드
의 비틀어진 모습은 바람에 의해서 형태 변형이 일어나기 쉬운 면의 성
격을 가진 식물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헬리코이드 방식을 사용
할 경우, 나선형의 꼬임의 정도에 따라 ‘면’의 요소를 가진 식물 기관 이
미지의 표현이 가능하다.
51) CHAO-HSIEN KUO, “chao-hsien kuo”, https://www.chao-hsienku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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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뫼비우스의 띠 방식과 꽃잎의 생장
뫼비우스의 띠는 선(bar)형태의 긴 직사각형 형태를 가진 판으로 만든
다. 하지만 [도판 21]과 같이 직사각형 띠에서 너비를 넓게 하여 성형할
경우 면의 요소를 가진 입체로 성형된다. 이것은 면의 요소를 가진 식물
의 꽃잎 이미지와 유사하다. [도판 20] 물봉선 꽃잎의 경우, 꽃잎의 형태
안에서 좁은 면과 넓은 면의 면적 변화가 크고, 곡률의 정도가 다양하게
변한다. 이러한 변화는 비교적 넓은 면을 가진 꽃잎에서 관찰할 수 있다.
이는 [도판 21]의 너비가 넓은 뫼비우스의 띠를 판금 성형한 모습과 유
사하다.
[도판 20] 물봉선 꽃52)
Benjamin-Storch53), Minimal Moebius, copper, 40×36×16cm
[도판 21] 너비가 넓은 뫼비우스의 띠54)
52) 네이버 포토갤러리, “물봉선꽃”, http://photo.naver.com/view/2008082120203269433
53) 벤자민 슈토르히(Benjamin-Storch,1969~,독일): 벤자민 슈토르히는 역동적인 '궤도
(orbital)'의 곡선을 기반으로 판금 형태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둔다. 이것은 처음에는
두 진자의 상호 작용을 기록한 장치에 의해 그려진 일련의 도표에 의해 영감을 얻었
고, 리듬과 대칭의 감각을 유지하면서 자유롭게 꼬인 리본 모양의 형태를 만든다. 그
리고 이러한 방식을 활용하여 뫼비우스의 띠를 형상화한 다수의 작품을 만들었다.
BENJAMIN STORCH, “Benjamin Storch”, http://www.benjaminstorch.com/
54) villa le guadalupe, “benjamin storch”, http://villa-le-guadalupe.com/programme/
benjamin-storch-dynamic-anticlastic-for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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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원·정방형 방식과 열매의 생장
원·정방형 형태의 금속판이 안티클라스틱 기법으로 성형된 모습은 동
글동글한 구 모양을 가진 식물의 열매와 유사하다. 특히 [도판 22] 노박
덩굴 열매의 경우 열매를 삼등분하는 특유의 세로 줄무늬가 있다. 이러
한 세로 줄무늬는 [도판 23]의 작품에서 금속판의 두께 부분에 나타나는
형상과 유사하다.
      
[도판 22] 노박 덩굴 열매55)
Michael Good, copper, enamel56) Michael Good, 14k gold, diamond57)
[도판 23] 원·정방형 방식
55) “노박덩굴열매”, http://blog.naver.com/ky0408t/90162605289
56) Arts guide, “Anticlastic form”, http://rockcoastmaine.com/ART.html
57) Michael Good, “Michael Good jewelry”, http://www.michaelgoo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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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싸인곡선형 모루(sinusoidal stake)의 가로축 곡선(axial
curve)강조 방식과 잎의 생장
싸인곡선형 모루에서 가로축 곡선을 강조한 방식은 옥수수 잎이 바람
과 같은 외부 압력에 의해 구불구불하게 모양이 변형된 모습과 유사하
다. [도판 24]는 옥수수 잎이 바람과 같은 외부 압력에 의해 구불구불하
게 형태가 변하면서, 잎의 표면이 물결치듯 출렁이는 모습이다. 물결치는
파동의 형태는 싸인곡선형 모루에서 가로축 곡선 곡률과 유사하기 때문
에, 이러한 성형 도구를 이용하면 주름진 곡선의 율동감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도판 25]의 경우 이와 같은 성형 방식을 활용하여, 바
람과 같은 외부 압력에 의해서 물결이 출렁거리는 듯한 나뭇잎의 이미지
를 형상화하였다.
[도판 24] 옥수수 잎58)
In collaboration with Michael Good and Erica Druin, Collection of Mel Druin,
Bird’s Nest No. 3, enamel, fine silver, gold, bronze, 2001 – 2002.59)
[도판 25] axial curve를 강조한 방식
58) “옥수수잎”, http://blog.naver.com/xenophix/220755266429




1. 식물 잎의 생장 이미지를 모티브로 한 작품
1.1. 표면적이 좁고 긴 외떡잎식물의 잎
[도판 26] 구불구불한 주름이 생긴 부들 잎60)
[도판 26] 외떡잎식물 중 하나인 부들 잎의 형태는 밑부분이 원줄기
를 완전히 감싸고 있으며 길게 위로 올라와 길이가 1∼1.5m에 달하고,
폭은 0.5~1㎝이다.61) 부들 같은 외떡잎식물의 잎은 표면적이 좁고 긴
특징을 가지고 있다. 표면적이 좁고 길기 때문에 바람과 같은 외부의 압
력에 형태가 변형되기 쉬운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외부 압
력에 의해서 평평했던 잎의 표면에 물결 모양의 주름이 생기기 쉽다. 이
와 같은 형태적 특징으로 잎의 표면에 생긴 물결치는 파동의 곡선은 율
동감을 느끼게 한다. 
60) 네이버 포토 갤러리, “부들”, http://photo.naver.com/view




[작품 1] 92.5 은, 포슬린 페인트62), 45×75×30mm, 2017
 
62) 포슬린 페인트(porcelain paint): 포슬린 페인팅은 유약으로 처리된 백색자기
(porcelain) 표면에 특수 안료(pigment)를 사용하여 그림을 그린 후 가마에서 구워
내는 작업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포슬린150 페인팅 물감은 도자기 페인팅에 사용
하는 물감으로 뻬베오(Pebeo)사에서 출시하였다. 가정용 오븐 150℃의 온도에서
20~35분 정도 구워 경화시켜 사용한다. 노영란, 최윤정, 「옻칠과 포슬린150 금속
표면 색상비교 연구」,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2016, 5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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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1]은 앞서 언급한 부들과 같이 표면적이 좁고 긴 잎의 생장이미
지를 모티브로 제작한 브로치이다. 이 경우, 좁고 긴 모양인 바소꼴63)의
형태로 판금 성형하였다. 부들 잎의 형태에 따라, [작품 1]을 좁고 긴 바
소꼴로 성형하면서, 바람과 같은 외부 압력에 의해 생긴 주름을 물결치
는 파동의 곡선과 같이 표현하였다.
[작품 1]의 제작 과정을 살펴보면, 앞서 언급한 안티클라스틱 기법 중
1.4. 사인곡선형 모루의 가로축 곡선 강조 방식을 사용하여 작품을 제작
하였다. 먼저, 금속판을 반으로 접어 단조하였다. 그 후 다시 펴서 반으
로 나뉜 각각의 면을 싸인곡선형 모루의 가로축 곡선을 사용하여 기본
형태를 성형한 후 세부적으로 세로축 곡선도 추가적으로 사용하여 판금
성형하였다. 브로치 핀 잠금장치는 착용 시 보이지 않도록 제작하였다.
63)「바소꼴 (lanceolate)」: 창처럼 생겼으며 길이가 너비의 몇 배가 되고 밑에서 1/3




[작품 2] 92.5 은, 포슬린 페인트, 명주실, 120×320×55mm,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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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품 2]는 구불구불해진 부들 잎의 생장이미지를 모티브로 하여 제작
하였다. 앞서 언급한 <도판 26>에서 부들 잎의 경우, 바람과 같은 외부압
력에 의해서 구겨진 잎들이 서로 엉켜 있다. 이러한 잎의 생장 방식은
하나의 개체가 복제되어 줄기에 붙는다. 이것은 광합성 작용 시 더 많은
빛을 받기 위함이다.
이와 같이 부들 잎의 형태와 생장 방식에 따라, 하나의 개체가 반복적
으로 복제되는 형상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개체의 형태는 뒤틀림, 휘어
짐, 주름진 정도가 모두 다르게 재생산되는데, 그러한 세부적인 형태 변
화는 판금 성형 과정 중 만들어졌다. 다음으로 판금 성형된 각각의 개체
가 모여서 군집을 이루고, 군집을 이룬 잎들이 서로 엉켜있는 덤불과 같
은 형상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의 잎
이 복제되어 여러 개의 개체를 재생산 하지만, 각각 다양한 형태를 가진
잎의 형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이로써 반복과 변화를 동시에 나타낼
수 있다. 여러 부분을 서로 연결시키기 위해 반복의 요소를 사용한 것이
다. 반복되는 요소로는 색깔이나, 형태, 또는 텍스쳐나 방향, 각도 등 여
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64) 반복의 요소는 형태적인 통일감을 느끼게 한
다. 따라서, [작품 2]에서 하나의 개체가 복제되어 반복되는 방식은 형태
의 통일성을 보인다. 이를 위해 잎의 성형 방식에서 동일한 성형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형태적으로 유사한 속성이 드러나도록했다. 세부적으로는
뒤틀림, 휘어짐, 주름진 정도를 다르게 표현하면서 변화의 요소도 표현했
다.
[작품 2]의 제작 과정을 살펴보면, [작품 1]과 같이 안티클라스틱 기
법 1.4. 싸인곡선형 모루의 가로축 곡선 강조 방식을 사용하여 작품을
제작하였다. 우선, 금속판을 반으로 접어 단조하였다. 단조된 금속판을
펼친 후, 둘로 나누어진 판을 싸인곡선형 모루의 가로축 곡선을 사용하
여 형태를 성형하였다. 그리고 세로축 곡선을 추가적으로 사용하여 판금
64) 데이비드 라우어,『조형의 원리』, 이대일 역, 예경, 1999, 2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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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하였다. 이렇게 제작된 유닛 한 개를 반복해서 만들었다. 하지만 세
부적으로는 뒤틀림, 휘어짐, 주름진 정도에 변화를 주면서 각각의 요소를
재생산하였다. 다음으로, 만들어진 개체들을 서로 땜을 하여 접합하였다.
1.2. 쌍떡잎식물의 잎차례
[도판 27] 둥근잎 유홍초65)
[도판 27]의 둥근잎 유홍초는 쌍떡잎식물 중 하나로 잎의 형태는 표면
적이 넓고 펑퍼짐한 둥근 모양이며, 잎맥은 그물맥이다.66) 이러한 잎의
생장 방식은 광합성 작용에 필요한 빛을 최대한 많이 받기 위해 하나의
개체를 복제하여 재생산한다. 이것은 앞서 언급한 [도판 26]의 표면적이
좁고 긴, 외떡잎식물의 하나인 부들 잎 또한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쌍떡
잎 식물의 경우, 잎이 줄기에 붙는 배열 방식이 잎차례에 맞춰서 군집을
이룬다.67) 이것은 표면적이 넓은 잎이 서로 겹치지 않게 줄기에 붙어서
더 많은 빛을 받으려는 생장 방식이다. 이와 같은 생장 방식을 통해서
형태의 통일성을 보인다.
65) “둥근잎 유홍초”, https://doopedia.co.kr/_upload/comm/plant/200809/24/w_1024_
122224227053620.jpg
66)「둥근잎 유홍초」, 두산세계대백과사전, 두산동아, 1997
67) 이규배,『식물형태학』, 라이프사이언스, 2016, 166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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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3-1]
 [작품 3-1] 동, 황동, 옻칠, 32×78×38mm, 2014
       
  
[작품 3-2]
[작품 3-2] 동, 옻칠, 51×81×26mm,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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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3-3]
[작품 3-3] 동, 황동, 옻칠, 45×62×45mm, 2014
   
 
[작품 3-1], [작품 3-2], [작품 3-3]은 쌍떡잎식물의 하나인 둥근잎 유
홍초 잎차례의 생장 이미지를 모티브로 하였다. 잎차례는 잎이 줄기에
붙는 배열 방식을 말하는데, 좁은 공간에 많은 잎을 배열할 때 잎이 서
로 겹쳐지지 않게 배치함으로써 많은 광선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센 바
람을 피하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생장 방식을 가진 식물의 잎은 하나의
잎이 [도판 27]과 같이 여러 개로 복제되어 줄기에 붙는다.
둥근잎 유홍초의 형태와 생장 방식에 따라, 안티클라스틱 기법을 활용
하여 제작한 유닛 한 개를 다양한 크기로 재생산하였다. 이 과정에서 쌍
떡잎식물 잎의 외형을 묘사하기 위해 [도판 28]과 같은 유닛을 만들었
다. 이러한 유닛을 만든 동일한 방식으로 여러 개의 개체를 재생산하였
다. 그리고 잎들이 줄기에 붙는 형상과 유사하게 개체들을 조합하였다.
이와 같이 동일한 제작 방식을 통해 유닛들은 반복적으로 복제되고, 그
후 조합된 유닛들은 형태의 통일성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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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28] [작품 3-1], [작품 3-2], [작품 3-3]의 유닛
[작품 3-1], [작품 3-2], [작품 3-3]의 제작 과정을 살펴보면, 안티클
라스틱 기법 1.1.에서 언급한 채널 방식을 사용하되, 양 끝으로 갈수록
너비가 좁아지는 폭의 변화를 주었다. 이러한 방식으로 유닛 한 개를 만
든 후, 각각 다른 크기의 유닛을 반복해서 만들었다. 그 후 서로 땜으로
접합한 후 안쪽 면에 옻칠을 하였다.
이와 같은 [작품 3-1], [작품 3-2], [작품 3-3]의 제작 과정을 통해 다
음과 같은 연구 성과를 얻었다. 첫째, 채널 방식은 폭의 너비 변화를 통
해 다양한 형태 성형이 가능하다. 끝으로 갈수록 폭의 너비가 좁아지는
방식의 변화를 시도하거나 폭의 너비를 다양하게 조절하는 형태 변화가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채널 방식을 여러 가지로 변형해서 사용
할 수 있다. 둘째, 안티클라스틱 기법을 활용한 판금 작업의 경우, 성형
한 안쪽 면과 바깥쪽 면이 모두 노출되기 때문에 한쪽 면에 채색을 할
수 있다. 이로써 선형 구조의 흐름이 더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고, 다양
한 표면의 채색 연구가 가능하다. 셋째, 안티클라스틱 기법을 활용하여
제작한 브로치의 경우, 선형 구조이기 때문에 잠금 장치의 핀이 부분적
으로 노출이 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을 고
안하는 것이 안티클라스틱 기법을 활용한 장신구 제작의 중요한 부분이
된다. 마지막으로, 안티클라스틱 기법으로 판금 성형한 유닛들의 접합 방
식에서 땜을 사용하지 않고 모두 하나의 판으로 연결되는 형태를 연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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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을 느꼈다. 이는 땜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금속의 물리적인 단단
함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평면의 전개도 형식에서
3차원의 입체로 판금 성형하는 방식은 안티클라스틱 기법의 효과적인 연
구 방법이 된다. 뿐만 아니라, 전개도 형식으로 서로 형태가 연결되는 구
조에서, 앞서 언급한 안티클라스틱 기법의 다양한 방식을 조합한다면, 기
존에 찾아보기 힘든 새로운 방식의 형태 연구를 진행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금속 표면의 채색 방식에 관한 새로
운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도판 29] 얼레지 잎을 모티브로 하여 작품
연구를 진행하였다.
[도판 29] 얼레지68)
[도판 29] 얼레지 잎의 형태를 살펴보면, 잎은 달걀 모양 또는 타원형
으로 녹색 바탕에 자주색 무늬가 있다.69) 이와 같은 독특한 무늬를 가진
얼레지 잎의 생장 방식은 앞서 언급한 [도판 27] 둥근잎 유홍초와 마찬
가지로 잎차례에 따라 하나의 개체가 복제되어 줄기에 붙는다. 복제된
개체의 조합은 통일성을 이루는 동시에, 특유의 무늬 덕분에 시각적으로
눈에 잘 띄게 된다.
68) “얼레지”, http://chulsa.kr/files/attach/images/67/863/372/035/97304ec2e580cb
5090f2fdd6d966d2ad.JPG




[작품 4] 동, 옻칠, 24k 금박, 75×78×80mm,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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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4]는 [도판 29] 얼레지 잎의 생장 이미지를 모티브로 하였다.
얼레지 식물 또한 잎이 차례대로 군집을 이루며 줄기에 붙는 잎차례를
보인다. 하나의 잎이 복제되어 잎차례 순서로 줄기에 붙는 생장 방식은
서로 겹치지 않는 구조를 가진다. [작품 4]에서 복제된 개체들의 조합은
이러한 잎차례의 특징을 나타낸다.
얼레지 잎의 형태와 생장 방식에 따라, 개별적으로 만들어진 유닛들의
자연스러운 잎차례를 연구하였다. 또한, 잎들이 줄기에 붙는 형상을 표현
하기 위해, 외형적으로 식물의 줄기와 유사해 보이는 채널 방식으로 성
형한 유닛을 추가적으로 조합하였다. 그리고 시각적인 명시성을 가지는
잎의 무늬를 표현하였다.
[작품 4]의 제작 과정을 살펴보면, 안티클라스틱 기법 1.1.에서 언급한
채널 방식을 사용하되, 앞서 언급한 [도판 28]의 유닛과도 같이 금속판
의 양 쪽 끝부분으로 갈수록 폭의 너비가 좁아지는 형태로 성형하였다.
이 방식으로 유닛 한 개를 만든 후, 같은 방식으로 다른 크기의 유닛 여
러 개를 만들었다. 만들어진 유닛들을 서로 겹쳐지지 않게 배치하였다.
그 후 표면에 옻칠을 하며 자잘하고 오돌토돌한 느낌을 주는 돌기를 전
반적으로 만든 후, 그 위에 금박을 붙여 표면 장식을 완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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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식물 줄기의 생장 이미지를 모티브로 한 작품
 
 2.1. 생장점에 의해 가지가 세 갈래, 네 갈래로 분화되는 줄기
[도판 30] 곁눈의 생장점에 의해 가지가 분화되는 호박 줄기70)
[도판 30]의 호박 줄기는 풀줄기가 여러 갈래로 분화되어 가지가 뻗
어 나가는 형태를 하고 있다. 그리고 생장 방식을 살펴보면, 줄기는 끝
부분에 존재하는 끝눈과 옆 부분에 존재하는 곁눈의 생장점에 의해 크기
가 확장된다. 끝눈의 생장점이 우세한 식물의 경우 식물의 전체 길이가
길어지는 반면, 곁눈의 생장점이 우세한 식물의 경우 좌우 방향으로 식
물의 전체적인 부피가 커지는 특징을 가진다.71) 여기에서 곁눈의 생장점
에 의한 부피의 확장은 확산(diffusion)의 조형적 특징을 보인다. 확산은
물에 물감을 떨어뜨려 일정한 혼합 상태를 만들지 않고 방치하면 물감이
서서히 그 주위로 퍼져 나가는데, 퍼지는 모양과 속도, 점진적인 변화의
상태를 일컫는다.72) 확산이라는 조형요소는 [도판 30]의 호박 줄기가 곁
눈의 생잠점에 의해 분할하며 여러 갈래로 뻗어나가는 형상과 유사하다.
70) 네이버 포토갤러리, “호박줄기”, http://photo.naver.com/view/2008082018362073913
71) 이성규,『신비한 식물의 세계』, 대원사, 2016, 111p




[작품 5] 92.5 은, 옻칠, 55×85×70mm, 2015
[작품 6]
 
[작품 6] 92.5 은, 옻칠, 유리페인트73), 70×80×82mm, 2017
73) 유리 페인트(Glass paint): 본 연구에서 사용한 ‘비트레아(Vitrea)160’ 페인팅 물감은 주로
유리 표면의 장식을 위해 사용하는 물감으로 뻬베오(Pebeo)사에서 출시하였다. 투명하고
광택이 나며 가정용 오븐 160℃의 온도에서 25~40분 정도 구워 경화시켜 사용한다.
뻬베오, “vitrea160”, www.pebe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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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5], [작품 6]은 [도판 30]의 곁눈의 생장점에 의해 분화되는 호
박 줄기의 생장 이미지를 모티브로 제작한 것이다. 세 갈래로 분화되는
줄기는 자라면서 점점 그 부피가 커진다. 이는 확산의 요소로 비유할 수
있는 곁눈의 생장점에 의한 생장 방식과 유사하다.
이러한 호박 줄기의 형태와 생장 방식에 따라, 은판을 세 갈래로 분할
한 후 안티클라스틱 성형 모루를 사용하여 판금 성형을 진행하였다. 이
로써, 기존의 채널 방식에서 한 단계 확장된 확산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었다. 기존의 채널 방식이 하나의 식물 줄기를 모티브로 하는 것이었
다면, 세 갈래로 분화되어 생장하는 변형된 채널 방식은 더욱 역동적인
동세와 리듬감74)이 느껴지는 형태가 된다. [작품 5]의 경우에는 세 갈래
로 가지가 분화되며 안티클라스틱의 채널 방식을 중점적으로 하되, 신클
라스틱의 기법을 추가적으로 조합하여 안티클라스틱 형태 안에서 신클라
스틱 형태를 강조해 보았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채널 방식에서 넓은 면
으로 성형을 진행하면서 변화의 요소 또한 추가적으로 표현했다. [작품
6]의 경우 브로치 잠금장치의 핀을 의도적으로 노출시키는 방법을 연구
하였고, 세 갈래로 분화되어 성형된 가지의 흐름이 끊기지 않고 핀과 연
결되도록 제작하였다. 이로써, 각각의 판금 성형된 선들의 역동적 동세와
리듬감을 강조해보고자 하였다.
[작품 5], [작품 6]의 제작 과정을 살펴보면, 안티클라스틱 기법 1.1.에
서 언급한 채널 방식을 변형하여 사용하였고, 부분적으로 할로우 방식
또한 적용하였다. [작품 5]는 평면의 금속판을 재단하여 전개도 형식으
로 만든 후 안티클라스틱과 신클라스틱 기법을 사용하여 입체로 성형하
였다. [작품 6]의 경우 세 갈래로 은판을 절개하여 판금 성형하였다. 판
금 성형 된 안쪽 면은 옻칠을 한 후, 유리 페인트를 채색하였다.
     
74) 시각예술에서 리듬은 기본적으로 동세와 관련되어 있다. 이것은 리듬 고유의 규칙성
이 만들어내는, 되풀이되는 모티프를 따라 우리의 시선이 이리저리 움직이는 것을




[작품 7] 92.5 은, 황화칼륨 착색, 90×350×65mm,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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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품 7] 또한 생장점에 의해 분화되는 줄기의 생장 이미지를 모티브
로 제작하였다. 네 갈래로 분화되는 줄기는 잉크가 물에 떨어졌을 때 점
진적으로 퍼지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확산의 조형요소를 가지고 있다.
생장점에 의해 분화하는 줄기의 형태와 생장 방식에 따라, 은판을 네
갈래로 분할한 후 안티클라스틱 성형 도구인 싸인곡선형 모루를 사용하
여 성형을 진행하였다. 이와 같이 네 갈래로 분할하는 방식은 한 지점에
서 뻗어져 나오는 선의 흐름들이 여러 방향에서 유기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에, 기존의 채널 방식보다 역동적인 동세를 가진 리듬감을 찾아볼
수 있다. 기존의 채널 방식이 하나의 줄기를 모티브로 하는 것이라면, 채
널 방식에서 네 갈래로 분할하여 성형하는 방식은, 기존의 채널 방식보
다 풍성해 보이는 시각적 효과를 불러온다. 하나의 유닛이 판금 성형되
면서 부피가 확장되는 정도가 크기 때문이다. 이러한 채널 방식의 변화
는 유닛의 개체는 하나이지만 여러 개의 유닛을 조합한 것과 같이 보이
는 장점을 가진다. 따라서, 네 갈래로 분할하여 성형한 채널 방식을 사용
한 [작품 7]의 팬던트에서, 하나의 유닛이지만, 그 안에서 분화된 가지들
의 확산을 통해 전체적인 부피가 팽창하는 것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그
리고 궁극적으로 시각적인 풍성함을 느끼게 하는 형태적 요소를 표현하
였다.
[작품 7]의 제작 과정을 살펴보면, 안티클라스틱 기법 1.1.에서 언급한
채널 방식을 네 갈래로 분할하여 사용하였고, 부분적으로 할로우 방식
또한 적용하였다. 목걸이 줄 부분은 은선을 위빙 기법을 사용하여 제작
하였고, 황화칼륨 착색을 하였다. 목걸이 잠금장치의 위치는 목걸이 펜던
트 부분에 있으며, 펜던트 자체의 장력(tension, 張力)으로 열고 닫을 수




[작품 8] 92.5 은, 포슬린 페인트, 80×330×70mm,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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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8] 또한 생장점에 의해 분화되는 줄기의 생장 이미지를 모티브
로 제작하였다. [작품 6], [작품 7]과 마찬가지로 세 갈래, 네 갈래로 분
화되는 줄기는 잉크가 물에 떨어졌을 때 점진적으로 퍼지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확산의 요소를 가진다.
생장점에 의해 분화하는 줄기의 형태와 생장 방식에 따라, 세 갈래로
분화된 줄기와, 네 갈래로 분화된 줄기를 조합한 형태로 제작하였다. 이
렇게 여러 갈래로 분화된 줄기를 모티브로 한 작품은 앞서 언급한 채널
방식을 세 갈래, 네 갈래로 분할한 방식을 활용하여 성형할 수 있다. 이
러한 방식은 많은 종류의 유닛을 조합하지 않고도, 유기적인 곡선의 흐
름을 가진 형태를 표현하기에 적합하다. [작품 8] 또한 두 개의 유닛만
을 조합하여 식물의 줄기가 가지고 있는 유기적인 곡선의 흐름을 효과적
으로 나타낼 수 있다.
[작품 8]의 제작 과정을 살펴보면, 안티클라스틱 기법 1.1.에서 언급한
채널 방식을 변형하여 사용하였고, 부분적으로 할로우 방식 또한 적용하
였다. 우선, 은판을 세 갈래, 네 갈래로 절개하여 판금 성형한 두 개의
유닛을 제작하였고, 끝부분은 안티클라스틱 기법 중 할로우 방식을 적용
하여 판금 성형하였다. 그리고 세 갈래, 네 갈래로 분할하여 판금 성형으
로 제작된 두 개의 유닛을 리벳으로 고정하였다. 판금 성형한 안쪽 면에
는 생장의 느낌을 주는 밝은 색상의 포슬린 페인트를 채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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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다른 식물 줄기에 의지하며 엉켜 올라가는 덩굴 식물의 줄기 
[도판 31] 칡나무 가지75)
[도판 31]의 칡나무는 산기슭의 양지에서 자라는 덩굴성 식물이며, 줄
기의 길이는 20m이상 뻗쳐있다. 줄기는 길게 뻗어가면서 다른 물체를
감아 올라간다.76) 덩굴 식물의 줄기는 스스로 위로 곧게 뻗어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주변의 다른 식물의 줄기나 기둥에 줄기를 감아 올라가며
생장하는 것이다.77) 감아 올라가면서 생긴 줄기의 비틀림, 휘어짐의 반
복적인 곡률은 리듬감을 나타낸다.
75) “칡덩굴” http://cfile216.uf.daum.net/image/2145563755D03C17033226
76)「칡(kudzu vine)」, 두산세계대백과사전, 두산동아, 1997
77) 이성규,『신비한 식물의 세계』, 대원사, 2016, 65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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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9]
[작품 9] 92.5 은, 포슬린 페인트, 280×380×70mm,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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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9]는 덩굴 식물의 하나인 칡나무 줄기의 생장 이미지를 모티브
로 제작하였다. [도판 31]에서 칡나무 가지가 주변의 더 큰 가지에 몸을
감고 올라가는 모습은 덩굴 식물만의 생장 방식이다. 감아 올라가면서
줄기는 반복적으로 비틀리거나 휘어지는 등 형태가 변형되며, 이러한 형
태는 반복된 율동으로 리듬감을 느끼게 한다.
덩굴 식물의 형태와 생장 방식에 따라, 큰 줄기에 가는 줄기가 감아
올라가는 형태로 펜던트를 제작하였다. [도판 32] 세 가지 종류의 유닛
에서 펜던트 중심부에 위치하는 유닛을 가장 너비가 넓은 형태로 제작하
였는데, 이것은 가운데 유닛을 중심으로 각각 좌, 우 양쪽의 유닛이 조합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밝은 생장의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채도와
명도가 높은 색을 판금 성형한 안쪽 면에 채색하였다.
[작품 9]의 제작 과정을 살펴보면, 안티클라스틱 기법 1.1.에서 언급한
채널 방식을 변형하여 세 갈래, 네 갈래로 분할하여 사용하였다. [도판
32]에서 각각의 펜던트 유닛은 은판을 세 갈래, 네 갈래로 절개한 후 안
티클라스틱 기법을 사용하여 판금 성형한 것이다. 세 개의 유닛이 판금
성형으로 생긴 장력에 의해 연결된다. 목걸이 선과 펜던트는 은선을 단
조하여 양쪽 끝부분을 고리 형태로 만든 후에, 단조에 의해 생긴 장력을
이용하여 끼워 연결하였다.
      
 
[도판 32] [작품 9]의 펜던트 유닛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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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33] 포도나무 줄기의 덩굴손78)
[도판 33] 포도나무 덩굴 줄기의 형태는 나무줄기에서 가지가 변한 덩
굴손이 나온다. 덩굴손이 있는 식물은 대부분 줄기가 가늘어서 줄기만으
로 몸을 지탱하기 힘든 특징을 가진다. 이러한 덩굴손이 있는 포도나무
의 생장 방식을 살펴보면, 무거운 열매라도 맺히면 휘청휘청하거나 쓰러
지기 쉽기 때문에, 식물체를 지지하기 위해 식물의 줄기가 일부 변형되
어 얽히고 서로 감기는 형태로 변한다.79) 이와 같은 덩굴손은 용수철처
럼 둘둘 감아 올라가는 형태를 보인다. 이러한 용수철과 같은 형태는 반
복적으로 나타나는 꼬임의 곡률을 통해 리듬감을 느끼게 한다.




[작품 10-1] 황동에 금도금, 포슬린 페인트, 150×70×60mm, 2017
[작품 10-2]
   
[작품 10-2] 92.5 은, 포슬린 페인트, 40×65×25mm,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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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10-3]
[작품 10-3] 92.5 은, 포슬린 페인트, 80×80×35mm, 2017
[작품 10-4]
[작품 10-4] 92.5 은, 황동, 포슬린 페인트 40×60×25mm,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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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10-1], [작품 10-2], [작품 10-3], [작품 10-4]는 포도나무 덩굴
줄기의 생장 이미지를 모티브로 하여 제작한 브로치이다. 서로가 서로에
게 엉키며 생장하는 모습을 주로 표현하였다.
포도나무 덩굴손의 형태와 생장 방식에 따라, 반복된 꼬임으로 인한
리듬감을 효과적으로 나타내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유기적인 곡선의
곡률 변화를 통해 율동감이 느껴지는 선의 흐름을 중점적으로 나타내고
자 하였다. [도판 33]에서 포도나무 줄기의 덩굴손은 일정한 곡률을 반
복하면서 리듬감을 보인다. 이것은 안티클라스틱 기법으로 성형된 선형
구조의 형태와 유사하다.
[작품 10-1], [작품 10-2], [작품 10-3], [작품 10-4]의 제작 과정을
살펴보면, 안티클라스틱 기법 1.1.에서 언급한 채널 방식을 사용하였고,
부분적으로 할로우 방식을 조합하여 사용하였다. 선형 구조의 경우 브로
치 잠금장치 구조의 핀이 노출되기 때문에, 그 구조 또한 함께 연구를
진행하였다. [작품 10-1]의 경우 선형 구조의 브로치가 착용이 되었을
때, 보이지 않는 안쪽 부분을 활용하여 잠금장치 구조를 만들었다. 따라
서 [도판 34] [작품 10-1] 브로치 핀 잠금장치 구조와 같이 착용 했을
때 그 구조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였다.
       
[도판 34] [작품 10-1] 브로치 핀 잠금장치 구조
[작품 10-2], [작품 10-3], [작품 10-4]의 경우 전체적인 브로치의 선
적인 흐름을 유지하면서 브로치 잠금장치 구조의 하나인 핀이 의도적으
로 노출되도록 제작하였다. 안티클라스틱 기법 중 1.1.에서 언급한 할로
우 방식을 활용하여 잠금장치 구조를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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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식물 개화의 생장 이미지를 모티브로 한 작품
3.1. 여러 갈래로 나누어진 갈래꽃80)
[도판 35] 노랑원추리 꽃의 개화81)
[도판 35]의 노랑원추리 꽃의 형태는 갈래꽃의 하나로 밑동이 서로
떨어져 여섯 갈래로 갈라진다. 이러한 갈래꽃의 개화 모습은 선의 요소
를 가진 줄기에서 면의 요소를 가진 꽃잎으로 변화하는 조형 요소를 나
타낸다. 원추리 꽃의 생장 방식을 살펴보면, 곤충을 수분의 매개체로 활
용하는 충매화82)로, 곤충을 유혹하기 위해 눈에 잘 띄는 화려한 색상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형태와 생장 방식에서 변화와 명시성의 조형요소를
찾아 볼 수 있다.
80)「갈래꽃(schizopetalous flower/archichlamydeae)」: 어떤 꽃은 꽃잎이 밑동 부분에서 서
로 붙어 있으며, 어떤 꽃은 서로 떨어져 있다. 예를 들면 벚꽃 같은 경우에는 꽃잎이 한
조각씩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지만, 개나리는 꽃잎이 서로 붙어 있기 때문에 꽃이 질 때
도 한 번에 모든 꽃잎이 떨어지게 된다. 이때 밑동이 서로 붙어 있는 꽃은 통꽃, 떨어져
있는 꽃은 갈래꽃이라고 한다. 두산세계대백과사전, 두산동아, 1997
81)“노랑원추리”, http://chulsa.kr/files/attach/images/67/863/372/035/97304ec2e580cb5090f2f
dd6d966d2ad.JPG
82)「충매화(entomophilous flowers, 蟲媒花)」: 곤충류의 매개로 꽃가루가 운반되어 수분에
도움을 받는 꽃으로 일반적인 특징은 꽃이 아름답고 향기가 있다. 주로 벌류 ·나비류 ·나
방류 ·파리류 ·등에류 등에 의해 운반된다, 두산세계대백과사전, 두산동아.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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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11]
   
[작품 11] 92.5 은, 포슬린 페인트, 220×300×60mm,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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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11]은 갈래꽃의 하나인 [도판 35] 노랑원추리 꽃이 개화하는 생
장 이미지를 모티브로 제작하였다. 일반적으로 꽃은 밑동에서 외곽으로
갈수록 갈라져서 퍼져 나가며 아름다운 색깔을 띠고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장의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 적합한 요소로 갈래갈래
나뉘어져 있는 면, 줄기의 선 구조에서 꽃의 면 구조로 변화하는 모습,
그리고 눈에 띄는 화려한 색의 조형 요소를 모티브로 하였다.
[도판 35] 노랑원추리 꽃의 형태와 생장 방식에 따라, 개화하는 모습
을 식물의 줄기를 모티브로 한 선형 구조와 꽃잎을 모티브로 한 면의 요
소를 조합함으로써 표현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선에서 면으로의 변화
가 나타나며,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 다양한 안티클라스틱 기법의 성형
방식을 조합하였다. 또한, 충매화가 가지는 생장 방식에 따라 화려한 색
을 가지며 주변 색상과 대비되어 눈에 잘 띄게 되는 명시성을 추가적으
로 표현하였다.
[작품 11]의 제작 과정을 살펴보면, 줄기를 표현하는 부분의 경우 안
티클라스틱 기법 1.1.에서 언급한 채널 방식을 사용하였고, 부분적으로
할로우 방식 또한 사용하였다. 그리고 안티클라스틱 기법을 활용하여 주
로 성형하되, 신클라스틱을 조합하여 판금 성형하였다. 입체로 성형된 안
쪽 면에 포슬린 페인트를 채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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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36] 날개하늘나리 개화83)
[도판 36]의 날개하늘나리 꽃의 형태는 갈래꽃의 하나로 꽃잎은 여섯
개이고, 긴 타원형으로 백합과에 속하며 황적색 바탕에 자줏빛 반점이
있다.84) 개화하는 모습은 꽃잎이 여러 갈래로 갈라져 바람에 흩날리는
모습을 하고 있다. 이러한 날개하늘나리 꽃의 생장 방식은 다른 충매화
들과 마찬가지로 곤충을 수분의 매개체로 활용하기 때문에, 여러 갈래로
갈라지고 화려한 색상을 가진 꽃잎의 형태로 곤충을 유혹한다. 이와 같
은 화려한 색상을 가진 갈래꽃의 꽃잎은 하나의 형태 안에서 세부적으로
여러 갈래로 분할이 되어 바람에 흩날리는 형상을 통해 율동감을 나타내




84)「날개하늘나리(Lilium dauricum)」, 두산세계대백과사전, 두산동아,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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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12]
[작품 12] 92.5 은, 순은, 포슬린 페인트, 명주실, 200×340×50mm,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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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12]는 날개하늘나리 꽃이 개화하는 생장 이미지를 모티브로 제
작하였다. 면과 선의 요소가 공존하는 [작품 11]과는 다르게, 면의 요소
만 존재하는 꽃잎의 개화 모습을 나타내기 위한 형태 성형을 진행하였
다.
날개하늘나리의 형태와 생장 방식에 따라, 면의 요소를 지닌 안티클라
스틱 기법 중 중심축의 변화가 효과적으로 드러나는 헬리코이드 방식으
로 성형을 진행하였다. 헬리코이드 방식은 형태를 한번만 꼬아서 성형을
진행하면 꽃잎의 형상과 유사하게 표현할 수 있다. 이것은 ‘2.1. 채널·할
로우·헬리코이드 방식과 줄기의 생장’ 부분에서 언급된다.85) 따라서, 한
번만 비틀어진 헬리코이드 방식으로 전체의 형태를 성형한 후 추가적으
로 판을 분할하였다. 그리고 분할된 면을 다시 성형하는 방식으로 갈래
꽃의 각각의 면들이 가지는 율동감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또한, 충매화가
가지는 생장 방식에 따라 화려한 색을 가지며 주변 색상과 대비되어 눈
에 잘 띄게 되는 명시성을 추가적으로 표현하였다.
[작품 12]의 제작 과정을 살펴보면, 안티클라스틱 기법 1.1.에서 언급
한 헬리코이드 방식을 변형하여 사용하였다. 직사각형 형태의 두께
1.5mm 은판을 단조하면서 나선형 형태로 판금 성형하였다. 그 후 성형
된 면의 일부분을 부분적으로 여러 갈래로 절개한 후 분할된 각각의 면
을 성형하였다. 성형한 한쪽 면에 포슬린 페인트를 채색하였다.
85) 본 논문 17p의 [도판 19]에 관한 설명을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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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하나의 잎으로 이루어진 통꽃
 
 [도판 37] 카라 꽃86)
[도판 37] 카라 꽃은 잎의 개수가 하나인 통꽃이며, 길이 5cm의 긴
타원 모양이며 흰색이고 끝이 꼬리처럼 길고 뾰족하다.87) 이러한 통꽃의
형태는 다양한 곡률의 볼륨이 하나의 면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흐름
을 가진다. 면의 성격을 가진 꽃잎의 형태 속에서 가장자리 부분이 바깥
쪽으로 젖혀지고, 또는 안쪽으로 말려들어가는 다양한 형태의 변화를 보
인다. 생장 방식을 살펴보면, 곤충이 수분을 위해 꽃잎의 안쪽으로 들어
갈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깔때기 형태와 같이 무언가를 담을 수 있
는 형상을 하고 있다.
86) “calla”, https://lifeissian.files.wordpress.com/2012/05/336a.jpg
87)「카라(calla)」, 두산세계대백과사전, 두산동아,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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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13]
[작품 13] 92.5 은, 순은, 포슬린 페인트, 40×75×45mm,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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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13]은 통꽃의 하나인 [도판 37] 카라 꽃이 개화하는 생장 이미
지를 모티브로 하여 제작한 브로치이다.
카라의 형태와 생장 방식에 따라, 하나의 판에서 다양한 변화를 주기
위해서 신클라스틱의 돔(dome)과 같은 형태와 안티클라스틱 형태의 뒤
로 젖혀지는 부분을 판금 성형을 통해 서로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연결시
키고자 하였다. 또한 두께 1.5mm의 은판을 단조하여 판 두께의 변화를
주었다. 은판이 단조가 되기 때문에 직사각형 형태에서 많이 단조된 부
분은 면적이 넓어진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형태의 자연스러운 변화가
생기게 되었다. 추가적으로 채널 방식의 유닛을 조합하여 줄기 부분을
표현해보았다.
[작품 13]의 제작 과정을 살펴보면, 안티클라스틱 기법 1.1.에서 언급
한 헬리코이드 방식을 변형하여 사용하였다. 두께 1.5mm의 직사각형 형
태의 은판을 단조하면서 나선형 형태로 만들었다. 그 후 가운데 몸통 부
분은 신클라스틱 기법을 활용하였고, 위아래의 가장자리 부분은 안티클
라스틱 기법을 활용하여 판금 성형하였다. 추가적으로 채널 방식으로 성
형한 유닛을 땜으로 접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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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38] 흰금낭화 개화88)
 [도판 38]의 흰금낭화 꽃의 형태는 마치 열매처럼 줄기에 주렁주렁
달린다. 화관(花冠)은 볼록한 주머니 모양이다. 꽃잎은 네 개가 모여서
평평한 심장형으로 되고 바깥 꽃잎 두 개는 밑 부분이 꿀주머니로 된다.
안쪽 꽃잎 두 개가 합쳐져서 관 모양의 돌기가 된다.89) 생장 방식을 살
펴보면, 열매와 비슷한 형태인 꽃은 번식의 매개체인 곤충을 유인하는
미끼가 된다. 꽃이지만, 열매의 형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열매처럼 하나
의 개체가 복제되어 줄기에 붙는다. 그리고 개화의 진행 상황을 보여주
듯, 점증적으로 개화가 진행되는 형태로 줄기에 붙는다. 이러한 생장 방
식에 따른 형태에서 점증90)의 요소를 찾아볼 수 있다.
88) “흰금낭화”, http://cfile240.uf.daum.net/image/147242374FD6FF86287E74
89)「금낭화(Dicentra spectabilis, 錦囊花)」, 두산세계대백과사전, 두산동아, 1997
90)「점증(increase, 漸增)」: 점증은 점점 증가하는 형태 또는 증가하는 모습을 뜻하는




[작품 14] 92.5 은, 순은, 포슬린 페인트, 150×400×90mm,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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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14]는 [도판 38] 흰금낭화 꽃이 개화하는 생장 이미지를 모티브
로 제작하였다. [도판 38]에서 흰금낭화는 독특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금낭화 꽃은 줄기에 주렁주렁 달린다. 이것은 마치 열매가 줄기에 매달
려 있는 형상과 유사하다.
흰금낭화의 형태와 생장 방식에 따라, 꽃이지만 열매와 같은 형태를
표현하기 위한 유닛을 만들었다. 그리고 유닛을 복제하여 만드는 과정에
서 점증의 요소를 표현하기 위해 각각의 크기를 다르게 성형하였다. 목
걸이 선과 펜던트의 연결 구조는 줄기에 매달리는 금낭화의 형태를 표현
하기 위해 단조 된 은선의 장력을 활용하였다.
[작품 14]의 제작 과정을 살펴보면, 열매와 같이 줄기 끝에 매달려 있
는 형태를 표현하기 위해 안티클라스틱 기법 1.3.에서 언급한 정방형 방
식을 사용하였다. 먼저, 두께 1.5mm 정사각형의 은판을 안티클라스틱 기
법으로 판금 성형하여 펜던트 부분의 유닛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두께
3mm의 은선을 단조하여 양쪽 끝 부분을 고리 형태로 만들었다. 여기에
서, 안티클라스틱 기법을 사용하여 만든 각각의 유닛들은 목걸이 선 양
쪽 끝부분의 고리에 끼워진다.
- 59 -
Ⅳ. 결론
금속공예 기법 중 안티클라스틱 기법을 연구하며 그 결과물들이 식물
이 생장하는 모습을 많이 닮아있다고 느꼈다. 이와 같은 식물의 형태에
서 모티브를 얻어 연구하게 된 <식물 생장 이미지의 장신구 연구>를 통
해 안티클라스틱 기법을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표현 가능성에 대해 탐구
해 볼 수 있었다. 특히, 선(bar)형태의 금속판을 안티클라스틱 기법으로
성형한 모습은 식물의 줄기가 생장하는 이미지와 형태적으로 유사하다.
이 점이 본 연구의 출발점이 되었다. 안티클라스틱의 선형 구조에서 율
동감과 생장 에너지를 엿볼 수 있었으므로 본격적인 식물 이미지 표현을
시도하게 되었다. 그리고 선형 구조로 표현되는 줄기가 생장하는 모습뿐
만 아니라 율동감을 가지는 형태의 다양한 표현을 시도하기 위해 선과
면의 요소가 공존하는 식물의 잎, 줄기, 개화의 형태를 연구하였다.
연구 방법으로 안티클라스틱 기법의 다양한 방식을 살펴보고 각각의
형태가 연상시키는 식물의 생장 이미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각기 다른
방식의 안티클라스틱 기법의 형태와 식물의 형태가 가지는 유사한 점을
살펴보았다. 이와 같은 식물의 형태를 바탕으로 작품을 제작하는 방법에
있어서, 기존에 존재하는 방식의 안티클라스틱 기법의 형태를 기본으로
하되, 채널이 세 갈래, 네 갈래로 분할된 방식, 채널과 할로우를 조합한
방식, 헬리코이드를 여러 갈래로 분할한 방식으로 변형된 또 다른 방식
을 적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신클라스틱을 조합
하여 형태적으로 다양하게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연구하였다.
다음으로, 작품 연구는 식물의 잎, 줄기, 그리고 개화의 생장 이미지를
바탕으로 표면적이 좁고 긴 외떡잎식물의 잎, 쌍떡잎식물의 잎차례와 생
장점에 의해 가지가 세 갈래, 네 갈래로 분화되는 줄기, 다른 식물 줄기
에 의지하며 엉켜 올라가는 덩굴 식물의 줄기, 그리고 여러 갈래로 나누
어진 갈래꽃, 하나의 잎으로 이루어진 통꽃으로 나누어 연구를 진행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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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구를 진행하면서 식물이 생장하는 모습과 안티클라스틱 기법의 유
사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식물의 생장 이미지는 기하학적이지 않은 곡
률을 가지고 있다. 곡률의 반복을 통해 느껴지는 율동적인 동세는 리듬
감을 나타내기도 한다. 이는 고정된 형태지만, 움직이는 듯 하면서도 자
유로운 흐름을 가진 생명력의 표현이다. 안티클라스틱 기법으로 성형된
형태 역시 곡률의 반복을 통해 느껴지는 율동적인 동세와 리듬감을 보인
다. 그것은 안티클라스틱기법의 성형도구인 싸인곡선형 모루(sinusoidal
stake)가 가로축 곡선(axial curve)과 세로축 곡선(generator curve)에서
다양한 곡률로 이루어져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식물이 생장하는 형
태는 안티클라스틱 기법을 활용하여 성형된 형태와 유사한 속성을 지닌
다.
이와 같은 연구 사실을 바탕으로 볼 때, 식물의 생장 이미지를 모티브
로 한 형태는 기하학적이지 않은 유기적 곡률성을 가지고 있다. 안티클
라스틱 기법 또한 다양한 곡률을 가진 성형 도구를 사용하기 때문에 형
태적으로 식물의 기관이 생장하는 모습과 유사하다. 따라서 이러한 유사
점을 바탕으로 ‘식물 생장 이미지의 장신구 연구’는 안티클라스틱 기법을
활용하여 다양한 형태로 성형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다. 뿐만 아니라,
판금 작업으로 얻을 수 있는 금속의 가공경화(work hardening, 加工硬
化)91) 특성을 이용하여 장신구의 연결 구조를 연구할 수 있다. 이로써,
안티클라스틱 기법을 활용한 작품의 형태적 다양성과 판금 작업의 물리
적 특성을 이용한 연결 구조는 새로운 형식의 장신구를 제작할 수 있는
과정으로 이어질 것이다.
91)「가공경화(work hardening, 加工硬化)」: 금속을 가공 ·변형시켜 금속의 경도를 증
가시키는 방법으로 변형경화(變形硬化)라고도 한다. 일반적으로 금속은 가공하여 변
형 시키면 단단해지며 그 굳기는 변형의 정도에 따라 커지지만 어느 가공도(加工
度) 이상에서는 일정하다, 두산세계대백과사전, 두산동아,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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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Jewelry in the Plant Growth Images> using the
anticlastic raising technique was motivated by the author’s interest in
the anticlastic raising technique. This study focuses on a metal plate
work using the anticlastic raising technique and intends to produce
jewelry based on the plant growth images using this metal plate
technique.
The shape completed by using the anticlastic raising technique was
similar to the image of the growing stems. This inspires the author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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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on the possibility of expressing the growing images about
various organs of the plant by using the anticlastic raising technique.
It was difficult to find many cases where the existing anticlastic
raising technique used both planes and lines to express rhythmical
sense because it was limited to a simple linear structure. Under the
circumstances, this study examined possible forms based on the vivid
images of the plant such as the leaves and blossoms that have the
plane elements alongside the forms of stems that the existing
anticlastic technique can express.
To effectively explain the theme, ‘A Study on Jewelry in the Plant
Growth Images’, similarities between various forms of the existing
anticlastic technique and the plant forms were examined. The author
also carried out a study by applying another technique modified by
the author while remaining focused on the forms of the existing
anticlastic technique.
The forms of the plant’s growth have a non-geometrical curvature.
Anticlastic raising technique is formatively similar to the growth of
the plant organs as it uses forming tools with various curvatures. On
the basis of these similarities, ‘A Study on Jewelry in the Plant
Growth Images’ has the possibility of creating various forms based on
the plant forms by using the anticlastic raising technique.
keywords: plant, growth, leaf, stem, blossom, rhythmical sense,
curvature, anticlas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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